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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스마트폰 

실험과정 1.​ 구글 렌즈를 통해 식물을 사진찍은 뒤, 식물의 종을 알아낸다. 
2.​ 인터넷을 통해 식물의 학명, 특징을 조사한다 

 
 
 
 
 
 

관찰내용 

 
괭이밥 
들이나 밭에서 흔히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키는 10~30㎝가량 되고, 잎은 마주나고 3개의 
작은 잎이 옆으로 펼쳐져 있고 길이와 폭이 1~2.5㎝가량 되며 가장자리와 
뒷면에 털이 약간 있고 햇볕이 부족할 때는 오므라든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잎은 식용으로도 사용된다. 
 
나비바늘꽃 
줄기가 가늘고 길게 뻗으며, 꽃이 줄기 끝에 산형으로 피어 바람에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낸다. 5월 ~ 12월까지 개화가 길고, 
한여름에도 꽃이 계속 피는 편이다. 네 장의 꽃잎이 십자 모양으로 
펼쳐지고, 중심의 수술, 암술이 도드라져 섬세한 인상을 준다. 
 

 
 
 
 
 
 

추가탐구 

 
학교에 이렇게나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새로웠다. 활동을 하면서 괭이밥을 보고 처음에 토끼풀인줄 알았으나 
검색해보니 토끼풀이 아니라 괭이밥이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서 괭이밥과 
토끼풀의 차이를 조사해보았다. 괭이밥과 다르게 토끼풀은 콩과이며 
괭이밥은 하트모양에 가까운 3출엽이고 토끼풀은 둥글게 보이는 
3충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괭이밥은 식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로워 조사해보니 주로 
시큼한 맛을 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유기산이 들어있는 옥산살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